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이 단어만 들으면 우리 일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아무생각 없이 지낼것이다. 과연 정말 우리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며 다르게 생각을 바꿔보았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간간히 보이기도 하다. 다들 주변에 간간히 보이는 분들을 신경 쓸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살기도 바쁘다. 과연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사소하게 나마라도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살펴봤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알바하면서 경험을 해본적이 있다. 알바 하며, 청각 장애인 분이 오셨다. 내가 뭘 할수있는건 없어도, 계산 할때 만큼 철저하게 못들으셔도, 몸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도와드렸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데, 요즘 유명하신 “원샷한솔”님을 보면,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시지만, 여러방면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대중분들에게 이해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그 영상들을 보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일상에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고, 하나도 복지가 된것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웠다. 장애인들도 사회인의 일부이고 다 같은 사람이고, 다를점이 많이 없는 그냥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것이 정말 안타까운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일이지만,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조금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 생각난 방법 중에 하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는 선택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는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를 잘 할수있어야 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아야하며, 이를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다가 이거는 너무한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이거는 개선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항의를 해야하며, 차별을 없애야한다. 사람들은 우리일 아니라고 대수롭게 생각 하지 않고, 또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이 장애인같은 -’ 이런 말들을 일삼으면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욕하는 행동을 평소에 하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엄청나게 든다.  
  이처럼 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해줘야하고, 사람들을 위해 배려를 해야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정의를 실전해야하며, 평등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